
- 내가 머리칼을 자른 이유 -

그땐 
  그랬지...

1년전.. 관악산 송신소로 발령을 

받으면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.

머리를 길렀다기 보다는 

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

 더 정확 할 것이다.

                    그때는 내 나름대로의 

    의견 표출이기도 했지만, 

평생 처음으로 머리를 길렀다. 1년 넘게 

길렀으니머리카락이 

얼마나 자랐을까...

2~3년치 이발비보다 더 비싼 파마도 해

보고.. 웨이브도 잘빠졌고...

그날은 관악산에 눈이 내렸던 날이었다.

        나의 출퇴근길이자 등산로가 얼기 시작했다. 

                  아이젠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.

오늘도 대충 눈이 내려서 바닥이 돌반 눈

반..관악산은 돌이 많아서 눈이 쌓이지 

않으면 아이젠이  

자주 상한다. 이빨이 6개달린 내 소중

한 아이젠이 부숴질까봐 손에 들고 살

살 내려왔다.

거울을 볼때마다 뿌듯했다. 

웨이브도 잘 빠졌고 긴  

내머리카락.. 우~~

그때는 몰랐다. 머리칼이 그렇게 

많이 빠지는 것을.. 

"이런~ 아까워라."

"쟤 머리가 왜저래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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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이라 등산로는  

한가했다.

한참을 내려 오는데  

아줌마 2명과  

쓰쳐지나갔다

내려가던 탄력으로  

제어할 수가 없었다.

앞으로 날랐다. 순간 '이제 끝이구나. 

죽었다. 쪽팔린다' 등 세가지 정도

가 생각난것 같다.

내가 왜 머리칼을 길

렀는지는  

중요하지 않다.

‘지금 이 순간.. 내가 누구

지..? 아~~  

쪽팔려...’  

'이~~쉬 그냥가네'

방금 지나친 아줌마들이 야속한 순간 이었다. 

쪽 팔리고 아프고 걱정되고.. 

일단 돌바닥에 앉았다. 온통 흙으로 뒤 범벅이 된 상태..

 대충 털고 절뚝대면서 내려온다. 아프지만, 안 아픈 듯.. 

패잔병의 몰골 이랄까..?

그때는 몰랐다 내 모습이  

어떠했는지...버스 탈때는  

머리를 푹숙이고 탔다.

 전철 화장실로 가서 처음  

봤다. 거울속의 노숙자를...

그 다음날 바로 미용실로 갔다

그날 이후 오랫동안 난 군입대 머리를 

유지했다.

일단 얼굴은 작살 났겠고 어

깨가 박살 났을 게다...

아이젠이 부러질까봐  

손에 달랑달랑 들고

 산을 내려온 것이  

화근이었다. 이런 젠장! 

아이젠차고 내려 올걸...

아뿔사, 이런..’ 그 아줌마들을 피

해간다고 약간 옆길로 간 것이 문

제였다.

"거지인가?"

내리막 경사로에서 

미끄러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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